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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로  하는 자녀 교육                   16-03-25

최근에 저는 오랜지 카운티에 있는 한 구이 전문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서비스나 음식이 좋아서 저와 제 가족인 자주 가는 식당입니다.


바로 제 옆 식탁에 한 가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60 내지 70세 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온 가족은 그 할머님 외에 젊은 부부와 그 부부의 어린 딸 아이였습니다.  어린 딸  아이의 나이는 아홉 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이 가족이 무척
단란하게 보였고 또 젊은 부인이 할머님을 대하는 태도가 무척 정중하고 성실하여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젊은 부인이 며느님인지 따님인지 제가 알 수는 없었지만, 효부 아니면 효녀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할머님은 자리에 앉아 게시고 며느님인 듯한 부인이 음식을 하나하나 갖다가 할머님에게 가져와서 “이거 잡숴보세요. 이것이 좋아 보이네요.” 등의 설명을 하면서 할머님에게 여러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음식을 받기만 했습니다. 어린 아이의 아버지인듯 한 분은 계속 음식을 즐기고 있었고 며느님인 듯한 부인은  할머님에게 음식을 이것저것 날라와 소개해 드리느라고 본인은 미쳐 식사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사람 같으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한 사람으로서  노인 할머님과 할아버님들께 외람되나마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 옆 식탁에 앉아계신 할머님께서 그렇게도 정성껏 할머님을 위해서 음식을 가져오는 며느님에게 단 한 마디라도 “얘야, 고맙다. 너도 어서 앉아서 식사를 하려무나.” 라고 말씀 하셨다면 받드는 며느님의 마음도 한결 흐뭇했을 것입니다.  젊으신 며느님이 반드시 할머님으로부터 사의 표명을 기대하지는 않겠지만 감사의 표시는 기대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더 가슴을 적셔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옆에서 오래 관찰해 보아도 그 할머님의  입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록 감정표시를 잘 하지 않는 문화권에서 자란 한인일지라도 이제는 우리도 태도를 고쳐야 할 때라도 생각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고 한탄을 하기 전에 우리 노인들이 일단 태도 변경의 필요성이  없을까 자성해봄직합니다.  행동과학자들은  찬사 한 마디가 질책 열 마디보다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조그만한 성의나 호의를 젊은이들이 보일 때 마음 으로부터  그것을 고미원하는 표시를 하면 더욱더 어른을 공경하고 싶은 생각이 날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제가 관찰한 것은  그 며느님의 어린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이지만, 요새의 아이들은 과거 어느 때의  이이들보다 영리하고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할머님에게 극진한 공경을 표시하는  것을 보고 그 아이는 부모나 조부모님을 섬기는 미덕을 배웠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의 행동을 보고만  있는 그 어린 딸 아이가 어머니의 미덕을 밑 거름으로 하고 성장하면  자기도 부모나 조부모를 섬기는 현모양처가 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어른들께 효도하여  모범으로 우리 자녀를 교육합시다.  끝
